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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스리그·유로 2016 우승 공로
개인통산 4번째 발롱도르 수상

호날두, 메시를이겼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일(한국시간) 축구전문매체 프
랑스풋볼이 주관하는 2016 발롱도르 수상자로 선정됐
다. 사진은 2014년 시상식에 참석해 트로피를 들어 보이
는 호날두의 모습. 그는 현재 FIFA 클럽월드컵 참가를
위해 일본에 머물고 있다. AP뉴시스

포르투갈의 세계적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1·레알 마드리드)가 개인통산 4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2016년을 자신의 해로
마무리했다.

호날두는 최대 라이벌 리오넬 메시(29·FC바
르셀로나)를 따돌리고 축구전문매체 프랑스풋
볼이 13일(한국시간) 발표한 발롱도르의 주인
이 됐다. 기자단 투표에서 총 1583점 중 745점
을 받아 메시(319점)를 여유 있게 제쳤다. 또
2008년, 2013년, 2014년에 이어 4번째로 발롱
도르를 품에 안아 역대 최다수상 2위에 올랐
다. 역대 최다수상자는 총 5차례(2009·2010·
2011·2012·2015년)의 메시다.

1956년 제정된 발롱도르는 유럽국가의 프로
클럽에서 활약하는 유럽국적 선수들을 대상으
로 시상됐다. 그러나 1995년부터 국적 제한을
폐지했고, 2007년부터 후보를 전 세계로 확대
했다. 2010년부터는 국제축구연맹(FIFA)과 함
께 선정하다가 올해 9월 프랑스풋볼이 단독으
로 시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FIFA는 단독으
로 ‘올해의 선수’를 시상한다. FIFA 올해의 선
수 시상식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호날두는 올해 클럽이 참가한 각종 대회
55경기에 출전해 51골·17어시스트를 올렸다.
아르헨티나 국적인 경쟁자 메시(60경기 출전/
56골·32도움)보다 개인기록에선 뒤졌다. 그
러나 2015∼201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우승으로
이끌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의
결승전에선 우승을 결정짓는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섰다. 그뿐이 아니다. 올해 프랑스에
서 개최된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16)에
서 포르투갈이 사상 최초로 메이저대회 우승
컵을 차지하는 데 앞장섰다. 비록 결승전 도중
부상을 입어 일찌감치 벤치로 물러났지만, 감
독 못지않게 열정적인 움직임으로 조국의 우
승에 기여했다. 그는 포르투갈대표팀 주장이
기도 하다.

유럽 언론들은 “개인기록에선 메시가 좋았
지만, 호날두가 올해 기념비적인 우승을 2차례
나 달성하며 더 큰 지지를 받았다. 국가를 대표
해서는 호날두가 더 큰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
했다.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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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프로야구골든글러브시상식
생애 첫 수상 김재환 “함께 받아 더 뿌듯”
3년연속 영광 양의지 “판타스틱4 고마워”

2016년 프로야구 골
든글러브는 통합우승팀
두산 잔치였다. 최다득
표에 빛나는 에이스 더
스틴 니퍼트를 포함해
2007년 이후 9년 만에
구단 최다 타이인 황금

장갑 4개를 배출하며 2016시즌을 화려하게 마
감했다.

1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
린 ‘2016 타이어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
식’에서 두산이 4명의 골든글러브를 배출했

다. 2년 연속 한국시리즈(KS) 우승, 창단 첫
통합우승에 빛나는 두산은 KS 준우승을 차
지한 2007년(투수 다니엘 리오스·2루수 고
영민·3루수 김동주·외야수 이종욱)에 이어
9년 만에 구단 역대 최다 타이인 4명의 수상
자를 배출했다. KS 우승을 차지했던 1995년
(OB)과 2001년에도 두산의 황금장갑 주인공
은 4명이었다.

가장 먼저 발표된 외야수 부문에선 올 시즌
홈런(37개)·타점(124개)·장타율(0.628) 3위에
오르며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현수(볼티모
어)의 자리를 훌륭히 메운 김재환이 생애 첫 골
든글러브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김재환은 유
효표 345표 중 202표를 획득해 KIA 최형우
(311표)에 이어 외야수 부문 차점자에 올랐다.
3위는 KIA 김주찬(100표)이었다.

주장 김재호는 198표를 획득해 여유 있는
표차로 2년 연속 유격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

상했다. 유격수 후보 중 가장 안정적인 수비
(수비율 0.984)를 선보였고, 타율(0.310)도 가
장 높았다.

포수 양의지는 312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
으며 3년 연속 황금장갑을 꼈다. 투수 부문
에선 니퍼트가 올해 최다득표인 314표로
2위인 KIA 헥터 노에시(15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누르고 처음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
다. 득표율은 91.0%. 니퍼트는 다승(22승)·
방어율(2.95)·승률(0.880) 3관왕으로 KBO
리그 MVP(최우수선수)에 이어 골든글러브
까지 수상했다.

한 팀에서 투·포수가 함께 골든글러브를 수
상한 건 2009년 KIA 아퀼리노 로페즈·김상훈
이후 7년 만이자 역대 10번째다. 니퍼트와 양
의지는 앞서 수상한 1985년과 1987년 삼성 김
시진·이만수, 1988년과 1991년 해태 선동열·
장채근, 1995년 LG 이상훈·김동수, 1998년

현대 정민태·박경완, 2000년 현대 임선동·박
경완, 2003년 현대 정민태·김동수 등 당대 최
고의 배터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김재호는 “많은 동료선수들이 함께 받아 더
뿌듯하다. 모든 선수들이 골고루 받았기에 상
을 함께 받은 기분이다. 두산이라는 팀을 대신
해 우리가 대표로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활
짝 웃었다. 양의지는 “사실 나는 한 게 없다.
감독 코치 선수들을 모두 잘 만났다. 시상식 무
대에선 말하지 못했는데 판타스틱4에게 특히
감사하다. 이들이 잘했기에 내가 골든글러브
를 또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한국시리즈 우승 세리머니로
‘골든포토상’까지 수상했다. ‘아이언맨’ 마스
크를 쓰고 중심에 섰던 유희관은 다시 한 번 김
재환·김재호·양의지·오재일과 함께 세리머니
를 재현했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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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장갑 4명…두산왕조의 품격
니퍼트·양의지·김재호·김재환…9년만에 구단 최다타이

2016 KBO리그 황금장갑의 주인공. SK 최정(3루수), 한화 김태균(1루수), KIA 김주찬(외야수), KIA 최형우(외야수), 두산 김재환(외야수), 두산 김재호(유격수), 두산 양의지(포수), 넥센 서건창(2루수·뒷줄 왼쪽에서 3번째부터
시계방향)이 13일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황금장갑 트로피를 들고 함께 웃었다. 투수와 1루수 수상자인 두산 더스틴 니퍼트와 전 NC 에릭 테임즈는 대리수상자가 상을 받았다. 김진환 기자 ｜ kwangshin0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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